
	 151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

정현선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http://dx.doi.org/10.20880/kler.2023.58.2.151

05 정현선



*		  이 논문은 제78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23.4.15.)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경인교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GINUEIRB 

-2021 - 003).



	 153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

I. 머리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억 명 학생들의 등교가 일정 기간 중단되면서, 중단 없이 

학교 교육을 이어 나가기 위해 스크린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

한 형태의 원격 교육이 시행되었다(Vincent -Lancrin, Romaní, & Reimers, 

2022). 한국에서도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 개별 학교의 규모와 감염 상황, 

학생들의 특수 교육 및 돌봄 요구 등을 고려해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되었

고,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교육 방송, 소셜미디어, 실시간 화상회의, 

인쇄된 학습지,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다중적으로 활용하며 학교 교육을 

이어갔다. 급격한 감염병 위기 상황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위험이 사회의 중

심 현상이 되는 ‘위험사회(risk society)’(Beck, 1986/1997)이며,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졌던 사회와 교육 체제가 일시에 멈추고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을 직면하게 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원격수업은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 가

정과 디지털 미디어의 스크린으로 학습 공간을 급격히 이전시키는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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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왔다.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학생의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이 원

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석과 과제 수행을 감독하고 독려하

는 것을 포함해, 기존의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자원 제공과 교사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았다. 학교 정규 수업은 물론 다양한 방과 후 수업, 운동, 놀이, 

여가, 돌봄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협력

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녀의 원격수업 참여를 돕고 학교와 의사소통

하고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를 하며 학습 결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의 학습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 아동에게 일어난 일상 변화에 대해 아동과 부

모의 경험과 인식에 대한 강희주·구슬이·윤은영·정익중(2021)의 연구에

서는 부모들이 ‘삼시 세끼 설거지와 밥하기’를 반복하며 쉬는 시간이 없어진 

‘탈출구 없는 일상’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잔소리의 원인 및 아이와의 트러블이 된 ‘자녀의 늘어난 미디

어 사용 시간’, ‘없어진 운동 시간’, ‘변화된 수면 패턴’ 등 무너진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염려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만족’, ‘학습 지도의 어려

움’, ‘학습 격차에 대한 걱정’ 등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며 다양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은 언어 노출, 독서와 쓰기 활동, 가정에서 사

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료와 자원 등 자녀의 문해력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가정 문해 환경’(김남희·정혜영, 2013)에 디지털 기술과 자원이 포함되

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

되면서 부모들은 가정 내에 적절한 디지털 기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의 곁에 머물며 인터넷 연결과 각종 학습 플랫폼 및 수업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 도구 활용을 도와야 했다. ‘디지털 육아(digital parenting)’는 디지털 

환경의 자녀 양육을 뜻하는 말로, 가정 내 디지털 환경 조성과 미디어 이용

이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음을 반영한 용어이다(정현선, 2017). 자

녀의 첫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기, 시간 및 방법을 조절하고, 스크린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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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과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문자와 인쇄물 등을 접하고 좋아하며 자랄 

수 있는 가정 문해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소 보수적인 디지털 육아의 지침을 

따르고 있었던 부모들은 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가정의 디지털 

문해 환경 및 부모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격차가 자녀의 원격수업을 도와

야 하는 부모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학생의 학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점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되었다. 

부모가 원격수업을 지원하며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파악하는 일이 감

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지속해야 했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비판으

로 단순하게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높은 강도로 단기간에 정부 주도

로 시작된 원격수업이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

이다. 교사들은 스스로도 감염병 위기에서 자신과 가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

에서 복잡한 디지털 기술을 새로 익혀 자료를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

재해야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감염 상황과 출결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부

모들과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기술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과업들을 처리하며 학생들에게 과제를 제공하고 

채점하며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디지털 교육으로의 급

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급격히 증가한 업무와 스트레스

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을 세심하게 계획하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시간이 부족했다(Yoon, Jeong, & Kim,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스크린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

을 통해 이루어진 원격수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문해력 후원자(sponsors of literacy)’(Brandt, 1998)로서 가정 문해 환경 조

성을 비롯해 학생의 문해력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들의 목소

리를 엔데믹 시대의 ‘교육 회복’을 위한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원격수업은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

청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의 동력이 되었다(교

육부, 2023).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부모의 인식과 경험은 스크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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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가 매개하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수업 참여자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교실 공간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지, 그리고 스크린 미디어가 매개하는 새로운 수업 공간으로

서의 디지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를 상상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될 것이며,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보다 

섬세하게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문해력 후원자’로서의 부모 지원 방

안 마련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 ‘문해력 후원자’로서 부모의 ‘디지털 육아’

디지털 환경의 미디어 이용 방식 변화는 부모들의 자녀 양육과 가정 문

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0년대 초기부터 스크린 미디어 기기

는 그 이전과는 달리 더 이상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이나 데스크톱 컴퓨터의 

화면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화면을 

가진 기기로 변화했고, 한국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

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면서 개인적, 사회적 의사

소통과 정보 이용, 사회적 연결, 오락, 학습과 업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

러한 환경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간과 비이용 시간을 

구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어

린이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활용하며 

학습을 하는 등 활발한 디지털 문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기존의 

‘가정 문해 활동’과 구분되는 ‘가정 디지털 문해 활동(family digital literacy 

practices)’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Harrison & McTav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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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arsh, Hannon, Lewis, & Ritchie, 2017).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고려하며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온라인 세상의 삶

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디지털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사회적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1). 한국의 학교 교육과 입시 체제에서 ‘디지털 육아

(digital parenting)’를 고민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교실 수업과 평가에서 중

심적 위치에 놓여 있는 인쇄 매체와 문자 중심의 문화와 학습 방법에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 허용, 조절하고, 

오락이나 문화적 활용보다는 학습 목적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2021).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은 디지털 육아에 관한 부모들의 신념과 행동을 지키기 어

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Livingstone과 Blum-Ross의 최신 연구(Livingstone & Blum-Ross, 

2020)에 따르면, 부모들의 디지털 육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세 가지 ‘장르’

의 양상을 보인다. 부모들은 디지털 기술이 자녀의 미래에 가져올 기회와 위

험에 대해 예상하면서, 자녀가 디지털 미디어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

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은 적극 ‘수용(embrace)’하지만, 자녀의 일상이 

지나치게 스크린 미디어 이용 시간에 의해 잠식당하거나 온라인 위험에 노

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resist)’하고, 자녀에게 허용하는 미디어 이용 방

식과 허용하지 않는 미디어 이용 방식을 구분해 ‘균형(balance)’을 유지하는 

세 가지 방식의 인식과 실천을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양상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상황과 방식에 따라 동일한 부모에게서도 나타난다. 디지털 육아에 대

한 이러한 복잡한 실천 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자녀의 스크린 미디

어 이용 시간을 조절하며 원격 학습을 도와야 했던 한국의 부모들에게서도 

확인된다(Kim, Jeong, Willett, Lim, Yoon, & Kim, 2022). 

부모는 동료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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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주도성(agency)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OECD가 제안한 미래 교육 모형의 학습 나침반에서는 학생, 교사,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협력적 주도성(co -agency)’을 통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실현하고 웰빙을 지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OECD, 2019). 부

모가 관여하는 협력적 주도성은 “물리적 거리나 영향력의 밀도를 불문하고 

문해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거나, 규제하고, 억

압하고, 보류하는 모든 주체”를 뜻하는 ‘문해력 후원자’(Brandt, 1998)로서 

부모의 기능과 관련된다(서수현·옥현진, 2012; 원애련·정현선, 2015). 디지털 

육아 및 가정 문해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부모는 디지털 문해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학생의 디지털 문해력을 가정에서 지원하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

여주는 등 자녀와의 ‘협력적 주도성’에 참여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를 규

제하고, 억압하고, 보류할 수도 있는 주체인 것이다.

2.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 부여’

모든 부모가 학교 교육의 ‘협력자(partner)’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과제를 돕는 

일은 부모와 자녀 간 ‘전쟁’을 일으켜 가정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학생

의 학업 성취를 오히려 가로막기도 하며, 교사와 학교에 어려움을 야기하기

도 한다(Lareau, 1994). 또한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과제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수법적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모가 자녀의 과제

를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할지에 대한 경계도 분명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부

모가 제공할 수 있는 학습 도움에 소득과 교육 수준,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등 

사회적 계층 차이에 따른 격차 및 장벽이 존재하는 문제도 있다(Lau & Ng, 

2019). 부모의 스트레스, 자원 부족, 문화적 자본의 부족, 소수 민족 및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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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인은 학교 교육에 부모가 협력하기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된다(Hart, 

Bracey, Oliveria, & Paul, 2022). 

고밀도의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의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

으로 존재하는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경쟁적인 입시 제도하에서 부모가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부모에 대한 ‘책임 부여(responsibilisation)’가 지배적인 교육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Doherty & Dooley, 2018). 한국의 부모에게 사회

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자녀교육의 ‘책임 부여’에는 학업 목적의 사교육뿐 아

니라 놀이와 돌봄을 위한 사교육도 포함된다(Chung, 2020).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학원의 휴원과 감염 우려 등으로 사교육 

참여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 결

손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다시 크게 높아졌고(75.5%), 2022년에는 더욱 

증가했다(78.3%)(이덕난·유지연, 2022). 가구의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

비는 소득 300만 원 미만은 17만 8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이며, 

지역별로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의 경우 70만 원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 

10 -2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부여된 자녀교육의 ‘책임’의 

한 형태인 사교육 참여가 부모가 지닌 지식과 시간 및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불평등한 과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23).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 경험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살펴

본 이보람·이강이(202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원격수업을 지도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과제를 내서 공부를 시키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의 구체적인 원

격수업 지원 행동을 가장 많이 한 부모 유형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의 자원을 집중시키는 ‘집중 육

아(intensive parenting)’ 방식의 부모 유형이었던 반면, ‘불안형 부모’나 ‘스

트레스형 부모’ 가운데에는 맞벌이 비율이 높아 자녀의 원격수업 지원에 사

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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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 미디어로 옮겨온 원격수업의 공간에 자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

육에 ‘협력’해야 했던 부모의 인식과 경험은 가정의 문해 환경 조성, 디지털 

육아 및 자녀 학습의 ‘책임 부여’와 관련한 가정의 상황과 실천을 복합적으

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상황의 어린이, 미디어, 부모의 

자녀 양육(Children, media and parenting in the COVID-19 pandemic)”1)

에 대한 국제 병렬 연구를 위해 수집된 질적 인터뷰 결과의 일부를 분석하

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참여자는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

된 시기를 기준으로 만4 -11세 자녀를 둔 부모였으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자녀 부모의 인터뷰에는 초등학생 자녀의 경험과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험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응답, ‘Zoom’

을 활용한 40분 내외의 반구조화 인터뷰, 코로나19 상황의 경험을 요약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설명하는 시각적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에는 연구 참여자 및 가족 구성(자녀 수 및 연령, 가족 형태), 인구통계

(인종,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수준), 가정에서의 스크린 미디어 사용 방식, 팬

데믹 기간 중 학교 교육 방식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고, 인터뷰 질문은 팬

1)		 해당 연구는 호주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디지털 어린이 연구소(Centre of Excellence for 

the Digital Child)에서 수행된 것으로, 총 7개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각 국가의 책임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제 

병렬 연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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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믹 기간의 가정 내 자녀의 미디어 사용 및 원격수업에 관한 인식과 경험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자 모집은 2021년 10월-2022년 1월 사이에 눈덩이 표

집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용해 이루어졌다.

이 논문의 분석 자료는 연구 참여자 총 18명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경험한 15명(어머니 13명, 아버지 2명)의 인터뷰이다(유아 자녀의 부

모 3명 제외). 분석 대상 인터뷰 참여자에는 소득 수준(상 1명, 중 9명, 하 5명), 

가족 구성(한부모가정 2명, 발달 장애 자녀 가정 4명, 다문화 가정 2명) 등 사회

경제적 측면의 약자가 포함되었다. 참여자 중에는 소득 수준 ‘하’에 해당하고 

디지털 기기가 부족해 원격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태블릿PC를 대여받은 가

정(2명)도 있었다. 부모 모두 취업한 맞벌이 가정(12명)의 부모가 자녀 돌봄

에 전념하는 부모(전업주부 3명)보다 많았고, 맞벌이 가정 중 부모 중 한 사

람 이상이 육아 휴직 상태에 있는 경우(2명), 부모가 유연 근무로 가정에서 

자녀와 머물 수 있거나 배우자와의 육아 분담이 가능했던 경우(6명), 자녀의 

조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은 경우(4명)도 있었으나, 한부모가

정의 부모로서 자녀 돌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던 부모(1명)도 있었다. 참여

자에는 원격수업에 대해 학교와 가정의 시각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초중등 

교사(초등교사 3명, 중학교 교사 1명 교사 4명), 교수(1명)가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가 다닌 대부분의 학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원

격수업과 대면 교육을 혼합해 실시했으며, 가정에서 학생의 학업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자녀를 매일 등교하도록 한 

사례(2명)도 있었다. 또한 드문 사례이지만, 스크린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

는 공교육의 원격수업 방침에 거부감을 느끼고 1개월 이내의 원격수업 기간 

이외에는 등교 수업을 한 소규모 대안학교로 자녀를 전학 보낸 부모(1명)도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는 팬데믹 기간의 학습 결손 또는 돌봄을 위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자녀의 사교육을 지속했다(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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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자료 분석 방법은 Braun과 Clark가 제시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

sis)’, 즉 ‘데이터에 익숙해지기’, ‘초기 코드 생성하기’, ‘주제 생성하기’, ‘주제 

검토하기’, ‘주제 정의하기 및 이름 지정하기’, ‘예시 찾기’의 절차를 따라 이

루어졌다(Braun & Clark, 2006). 이 연구의 주제 분석은 이론적 틀에서 시작

하지 않는 ‘귀납적 주제 분석(inductive thematic analysis)’에 해당하며, 개

방 코딩을 통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주제들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주제 분석 방법은 여러 코드에 걸쳐 있는 의미를 포착하고, 분석하려

는 현상에 대해 논의할 사항을 주제로 찾아내며, 이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들

이 갖고 있는 암묵적 기대나 논리를 식별하고 명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Mihas, 2023). 주제의 식별은 인터뷰 참여자 대다수의 경험을 포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측면을 패턴화된 방식으로 포착하

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해당 주제

를 다루지는 않았더라도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각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으로 보고되며, 인터뷰에서 발췌된 인용문과 함께 제시된다.

분석은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미디어 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클라우드 협업 기반의 질적 자료 분석 프로그램인 ‘DeDoose’를 활

용해 개별적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해서 추출된 다섯 가지 주제와 코드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자료 분석 개요: 주제와 코드

번호 주제 코드

1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수업, 스마트폰/게임 이용 시간과 빈도, 

미디어 이용 조절/제한 규칙, 스크린 매개 의사소통, 미디어 

이용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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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부모의 책임

아이의 일과, 잠 깨우기, 수업 태도 관리, 기기 구입, 자녀 옆에 

있기, 기술적 문제 해결, 숙제 제출, 점심 준비, 야외활동/운동, 

돌봄, 부모 과외, 사교육/학원

3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

이학습터, 동영상 강의, 줌, 실시간 상호작용, 온라인 사교육, 

학습 결손/격차, 지루함/집중/딴짓, 침묵, 교사/학교의 차이, 

자기주도학습 

4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손/몸을 쓰는 학습, 눈빛,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 또래 관계, 

질문과 토론, 체험 학습,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음, 개별 지도

5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 

영어 교육, 메타버스, 거리두기/접촉 제한, 교육 내용과 접근성 

확대, 따돌림/학교폭력 감소, 디지털 기술 매개 사회적 상호작용

IV. 연구 결과 

1.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

부모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실이 가정과 스크린 미디어 공간으로 옮

겨간 상황에서, 원격수업 중에는 물론 그 이후의 시간에도 틈틈이 자녀가 스

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디지털 환경을 갑작스럽게 맞이하며 혼

란을 느끼는 가운데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개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

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는 스크린 미디어에 노출되

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줌 수업 준비한다는 핑계 하에 게임 하다가, 수업 시

작되면 노트북으로 줌이랑 이학습터로 수업 보다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

되고, 또 끝나면 다시 게임 했다가”(핑크슈크림2)) 하는 식으로 스크린 미디어

에 지속적으로 접속하며 가정에서 수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자녀의 모습

2)		 참여자들의 이름은 인터뷰 당시 부모 스스로 설정한 닉네임을 연구자가 한 번 더 바꾸어 

제시하였다. 부모의 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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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찰이 부모들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포착되었다. 이러한 상황

은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 조절 및 제한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지키

기 어렵게 만들었고, 아래의 지오맘의 인용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속적으

로 부모가 자녀와 “실랑이”와 “딜(deal: 거래)”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자꾸 저한테 “엄마, 나 뭐 할 테니까 이거 한 번만 한 시간만 하게 해줘.”라든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딜(deal: 거래)이 들어오거든요. (...) 보여주면서도 일단 “너

를 믿는다.”하고 맡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 좀 자극

적인 [추천] 알고리즘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 이상한 걸 본다거나 그렇지

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한 번씩 좀 의도하지 않은 게 뜨는 경우가 있고, 되

게 과격한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이 걱정이 되기는 하죠. [지오맘]

부모들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등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부적절한 내용물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며, 자녀의 스크린 

미디어 이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그러

나 동시에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자녀의 학습뿐 아니라 친구나 친

척들과의 사회적 의사소통 및 교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

을 ‘수용(embrace)’하면서도 자녀 소유의 기기가 아니라 부모 소유의 기기

로 미디어를 이용하게 하며 모니터링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자

녀의 미디어 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상한 것”을 보지는 않았다며 안도

하기도 했다(지오맘). 

이 주제로 포착된 코드들은 원격수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 

스크린 미디어가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자녀에게 영향

을 미치게 된 상황에서, 부모들이 학습 목적의 디지털 기기 이용은 ‘수용’하

고, 디지털 기기 이용의 습관화 및 염려되는 내용물 이용에 ‘저항’하면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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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추구하려는 디지털 육아의 ‘장르’(Livingstone & Blum-Ross, 2020)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로 

수렴되는 주제는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

의 자녀 양육과 가정 내 미디어 교육에 있어 부모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겪

는 혼란을 보여준다.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부모의 책임

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원격수

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의 일과를 계획하고 확인하며, 원활한 수업 참여를 

위해 수업 태도를 관리하고, 인터넷 연결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있

어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돌봄 및 학업 유지와 보완을 위해 부모

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거나 학원이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등 사교육을 제

공하는 등 다양한 책임을 떠안고 있었다. 학생들이 교실에 바른 자세로 앉아 

수업을 받아야 하듯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도 바른 자세와 습관 들이

기가 필요하다. “어차피 줌(Zoom) 수업이니”라며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고 

수업에 참여하려 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줌(Zoom)이라도 아침에 

학교 가는 것처럼 세수하고 준비하고 밥 먹고 옷도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앉

아 있었으면 좋겠다.”(소망)며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는 습관을 들이는 모습

은 ‘아이의 일과’, ‘잠 깨우기’, ‘수업 태도 관리’에 관한 코드들에 의해 포착되

었으며, 이는 원격수업에 관한 부모의 책임이 가정의 공간에서 얽히게 된 학

교 밖 일상과 학교 수업의 경계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된 코드들은 

‘기기 구입’, ‘기술적 문제 해결’, ‘숙제 제출’ 등 원격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활용하는 세부적인 단계에서 자녀의 “옆에 앉아” 일

대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학습터의 복잡한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돕는 일(살구맘), 퇴근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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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숙제 탑재를 도와주는 것(시폰) 등은 부모의 책임이 가정 내 학습 공간

과 기기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어디 교육청 어디 어디에 접속하면, 그 학교 클릭하라고 해서, 자기 반까지 다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 과제란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너

무 어려워서 다 되게 헤맸었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결국 안 된 

애들은 학교에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옆에서 따로 배우고 막 이랬었거든요. 과

제도 해서 사진 찍어서 탑재란에 다 올려야 되고, 좀 어려웠어요. (...) 아빠랑 선

생님이랑 스피커폰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웠던 것 같아요. [살구맘]

[숙제] 탑재는 제가 도와줬어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어느 게시판에 올려야 된다 

한 거는 제가 아예 그냥 대신 해줬고, 왜냐하면 아이가 그거는 조작이 너무 어려

워서 (...) 아이가 혼자서 과제를 제출하라고 하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시폰]

부모의 책임에 포함된 ‘기술적 문제 해결’에 관련한 코드와 예시들은 원

격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학습 

플랫폼 사용법을 익히는 데 있어 개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

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도움을 부모가 자

녀의 곁에 함께 있으며 감당해야 했는데, 부모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격차가 있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능력[디지털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걸 함으로써 

좀 적응을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됐었

어요. [전에는] 그냥 학교를 보내면 끝인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수업이 다 이루

어지다 보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막 애가 막 답답해 죽을

라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자기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

무 조마조마하고 애가 막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많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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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정이맘]

정이맘은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해야 할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해 자녀의 수업 지원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부모의 모

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예시는 디지털 환경의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자’로

서 부모가 ‘문해력 후원자’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에 부모들의 디지털 

격차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디지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부모라 하더라도 출근을 해야 하

기 때문에 자녀의 곁에서 일일이 도움을 주기 어려웠던 부모의 경우에는 자

녀의 조부모 혹은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조력과 분담 없이는 원격수업의 ‘협

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교사가 가정으로 전화를 걸어 학생에

게 개별 도움을 주는 경우에도 부모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학생 혼

자 교사와 통화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는 쉽지 않았다. 디지털 기술을 처

음 익힐 때는 섬세한 일대일 코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모든 부모의 책임으로 부여되었고, 그 수행은 

부모 자신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재택근무 등 근무 조건, 돌봄에 대한 가

족의 추가 지원 여부와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모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도움에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에 관한 주제는 ‘이학습터’, 

‘동영상 강의’, ‘줌’, ‘실시간 상호작용’, ‘온라인 사교육’, ‘학습 결손/격차’, ‘지

루함/집중/딴짓’, ‘침묵’ 등의 코드로 이루어졌다.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에는 

‘교사/학교의 차이’ 및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했

다. 부모들은 원격수업 첫해에는 특히 이학습터에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를 

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자녀들이 동영상 강의를 집중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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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콘텐츠 올리고 그냥 각자 보는” 동

영상 강의 중심의 원격수업을 받은 자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

다.”는 고양이 이모의 말은 “도입 끝나면 집중력이 다 떨어져 틀어놓고 딴짓

을 할 수밖에 없는”(포비)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 방법의 한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부모들은 ‘학습 결손’을 걱정하며, 대면 혹은 온

라인 방식의 사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습을 보충하고 있었다. “엘리하이”, “홈

런” 등 태블릿 기반 온라인 사교육 서비스를 구독해 학습 관리를 받는 방식

으로 자녀의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다. 

저희 아이는 사실 엘리하이라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많이 떨어지거

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그게 다였다면 정말 학습 격

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왜냐하면 다 해봐야 10시 내외로 모든 과목이 다 

끝났으니까요. [살구맘]

살구맘과 같이 원격수업으로 인해 기존의 등교 수업에 비해 수업 시간

이 줄어들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어려워진 상

황에서 많은 양의 동영상 강의 탑재 및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만족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나 온라

인 사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았지만 “처음에만 재미를 보였을 뿐”(클라이

밍) 대면 수업에 비해 학습 효과가 좋지 않았다는 부모들도 있었다.

한편 ‘줌(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업을 

하는 경우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동영상 강의에 비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도록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부

모(체스)도 있었다. 체스는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학

생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선생님을 줌으로 만나서 너무 즐겁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체스)며 동영상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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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 방식의 원격수업에 비해 실시간 상호작용 방식의 수업을 선호하는 부

모들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줌을 활용한 수업을 일정 기간 받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 역시 대면 수업과 비교하면 질문과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기 어려운 ‘침

묵’의 수업 문화가 생겨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줌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었다.”(정이맘), 

“줌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 아이가 굉장히 수동적이 되었다.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줌에서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해야지라는 부분이 많아 보였

다.”(배트맨)와 같은 부모들의 말은 원칙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 도

구를 활용한 실시간 수업이라 하더라도, 짧아진 시간 내에 다수의 학생을 교

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수업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래에 제시된 담담한 마음의 예

시는 ‘침묵’의 문화가 생겨난 스크린 미디어 기반 수업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정에서 부모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학습의 책임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다 조용히 있는데 왜 너만 질문해?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거의 어렵죠. 아이가 부족한 부분

이 있거나 그러면 가정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다 조용히 수업 듣는,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담담한 마음]

줌을 활용한 실시간 상호작용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사의 디지털 기

술 활용 능력 및 이를 활용해 학생을 참여시키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유튜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책을 찍어서 올리고, 그 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피

드백을 달아주는” 이상적인 교사는 현실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선생

님”이었다(고양이 이모).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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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주제에 속한 코드들과 예시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서 접속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원격 교육의 이상은 대면 수업 장

소로 이동할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효율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어린 나

이의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학생의 이해를 

위한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을 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한계와 수업 문화의 측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학생의 옆에서 기술적 문제

와 학습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부모의 책임으로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었다.

4.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기존의 교실 대신 가정과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자녀와 

함께 경험한 부모들은 대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존의 교실 공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코드로는 ‘손/몸을 쓰

는 학습’, ‘눈빛’, ‘사회적/정서적 상호작용’, ‘또래 관계’, ‘질문과 토론’, ‘체험 

학습’, ‘함께 있음’, ‘개별 지도’ 등이 추출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받아쓰기”나 “일기 쓰기” 등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문해 활동이 등 학생의 ‘손/몸을 쓰는 학습’이 스크린 미디

어 기반의 수업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음을 지적한 부모(배트맨)

도 있었고, 어린 시절에 언어 발달 지연이 있었던 발달 장애 자녀의 부모는 

비록 팬데믹 이전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체를 통해 언어를 가르치면 안 되

는” 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담담한 마음).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서 아

기들이 사람과의 일대일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언어 발달 장애로 인한 특수 교육 요구가 있는 학생에게는 대면 공간에서 교

사와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

면 수업 공간에서는 수업 참여자들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함으로 인

해 학습 자료를 보여주고 학생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도구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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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크린 미디어 하나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눈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스크린의 역할을 하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장면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도구 역시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여기에서 작동하

는 기술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연필, 칠판 등의 도구들도 동시에 

다양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대면 수업 공간의 장점이다.

온라인 수업 방식은 미리 계획된 내용을 학습하는 데 초점이 있어, 교

사가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지켜보며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즉각적으

로 개입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다 

배울 수 있지만,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 학교에 가야 한다.”(시폰)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었는데, ‘함께 있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인간적인 교류”는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교수자의 개입이 즉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

들어 의미 있는 학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의 교육적 효과가 대면 수업의 플러스 알파”(배트맨)

라는 부모의 말은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 ‘함께 있음’으로 인

해 생겨나는 즉시적인 교육의 효과를 예리하게 짚어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습 수준이 매우 낮고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교수학습의 도움

을 주기 어려웠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가 그야말로 ‘그

림의 떡’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지닌 

중도 입국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이학습터에 탑재된 다양한 수

준의 교수학습 자료를 학교에서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제적으

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토마스).

이학습터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가, 저도 들어가보니까, 6학년

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과목별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걸 

많이 권장하셨는데, 초기에는 제가 애를 거기에 접근시키려고 애를 써봤는데, 

거의 실질적으로 접근을 못했어요. 참 잘 된 내용이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활용

은 못 해봤어요.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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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온라인 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이 이

루어지기 어렵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는 교사가 학생과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며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다행

히 이 부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러한 특수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한 담

임 교사의 배려로 자녀를 학교에 매일 등교시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스크린 미디어 매개 학습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 간

의 대면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일어나는 “플러스 알파”가 효율성을 위해 축

소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부모들이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며 수많은 증상과 치료법에 대한 지

식을 참고해 진단하고 치료 방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교사가 대면 공간에서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찰하고 소통하는 것은 개별 지도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과 관련된 코드들과 예시들은 교사와 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면서 자신의 

몸과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5.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
 

대면 수업의 장점 및 필요성과는 상반된 주제로,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

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스크린 미디어 매개 수업이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한 주제도 제시되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코드로는 외국어 교육

의 특성상 화상회의 방식이나 동영상 강의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교

육’을 비롯해, ‘메타버스’, ‘거리두기/접촉 제한’, ‘교육 내용과 접근성 확대’, 

‘따돌림/학교폭력 감소’, ‘디지털 기술 매개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었

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의 원격수업 방식, 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과 교수법의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었고, 그 가능

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하는 “특별한 선생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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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거나, 학교 밖의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원

격수업의 효과를 경험한 부모들은 스크린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는 의사소통

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히 장애로 인한 특수 교육 요구가 있는 자녀의 부

모들 가운데에는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 목적의 연극, 요리. 

운동 등의 다양한 활동 위주의 수업이나, 독서, 토론, 글쓰기 등의 사교육 프

로그램을 소규모 화상 수업 방식으로 경험하면서 스크린 미디어 기반 학습

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인 담담한 

마음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특수 교육 프로그램인 연극 수업이나 ‘느린 학

습자’ 대상의 요리 수업과 운동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접 기

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말을 이용해 자녀가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에 감사하고 있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말하기 충동을 억제하기 어

려운 특성을 가진 자녀의 부모인 민호맘은 강사가 적절히 음소거와 마이크 

권한 주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줌(Zoom) 활용 화상회의 수업의 특성으

로 인해 자녀가 대면 수업과는 달리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즐

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의 말소리나 필통

을 떨어뜨리거나 물건을 꺼낼 때 나는 소리” 등의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집

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자녀가 자기 방에서 혼자 수업을 받으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들 가운데에는 스크린 미디어를 매개로 한 교

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의 제약이 오히려 기존의 대면 교실 공

간에서 경험했던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코로나

19 위기 상황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디지털 기술 매개 사회적 상호작

용’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경우들이 많았다. 이는 코로나 상황의 비대면 수업

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최근 연구(임윤서, 2021)에서, 비대면 상황

으로 인해 이전에 경험했던 인간관계 갈등이나 관계 피로가 줄어들어 타인

에 대한 예민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긍정적 경험이 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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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도 관련하여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한 학

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윤서, 2021). 의사소통

과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의 장점을 경험한 부

모들은 팬데믹 이후의 학교 수업이 기존의 전면 등교 방식으로 전면 회귀하

지 않고 온라인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을 지속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는 큰 아이 생각하면 사실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폐라는 특성

이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사회성도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이런 건데, 본

의 아니게 코로나19라면서 거리두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모둠 같은 거 잘 안 하

고. 그러니까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막 건드리고. 이런 것

도 보이지 않게, 미묘하게, 그런 지능적인 괴롭힘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느

슨해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실에서 화장실만 갔다 오고, 아이가 다 교실에 

앉아만 있어야 되고, 아이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도 좀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안 끝났으면 좋

겠어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장애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아마 99%는 다 

그러실 거예요. [살구맘]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수업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 코드로 포착된 인터뷰 내용들은 신경 발달 장애로 인해 사회

적 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스크린 미디어 기

반의 수업이 갖는 장점이 있음을 부각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면 수업 공간에

서 어려움을 겪었던 소수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실 공간의 구성을 위해 디지

털 미디어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도록 한다. 

비장애인 자녀의 부모 가운데에서도 “매일같이 학교 다닐 땐 맨날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던 자녀들이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을 경험

하며 “학교 안 가도 좋고, 학교 가도 좋고” 하는 모습을 보며, “굳이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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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다닐 필요가 있었던 걸까?”(고양이 이모)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말

한 경우가 있었다. 이 주제와 관련된 코드와 예시들은 “포스트매스미디어 시

대”의 복합적인 미디어 개념으로 ‘도구’, ‘내용’, ‘제도’, ‘사람’, ‘공간/장소’의 

다섯 가지 하위 개념을 제안한 김용찬(2020)의 논의를 적용해 볼 때, 원격수

업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도구’로서의 미디어들이 온라인 혹은 대면 ‘공간’

으로서의 교실인 미디어 안에서 ‘사람’ 미디어인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어떻

게 만나게 해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섬세하게 고려하는 것이 

수업에서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코로나19 상황의 원격 교육의 협력자로서 부모들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분석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문해력 후원자로서 기능하는 부모

들에게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이해 및 개입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가져

왔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지원에는 부모의 사회·경제·문화적 자원

의 격차에 따른 큰 격차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격차에는 부모 자신

의 교육 정도,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 각종 기기와 자료 및 사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 수준, 자녀의 장애 유무와 정도 및 한국어 능력 등

을 포함한 특수 교육 요구, 자녀 돌봄을 위한 부모의 유연 근무/휴직/조부모

와 친척 및 공적 돌봄 이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방식, 자녀의 학교 및 학

급에서 이루어진 원격수업의 구체적인 형태와 지원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 교육의 ‘협력자’인 부모들의 책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고, 

부모들은 원격수업을 경험하며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에 

대해 섬세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을 위

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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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능성을 경험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다른 상상을 

하기도 했다. 부모들의 협력 없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원격수업은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격차는 학생의 학

습 격차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부모들의 인식과 경험은 점차 더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에 

대해 기술 지원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

적 비용 지출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게 한다. 

이 연구에서 포착된 주제들은 디지털 기술 환경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에 있어 스크린 미디어 이용 제한

과 조절 위주의 기존 지침을 반복하기보다는, 변화된 디지털 환경의 어린이

와 청소년의 삶과 학습, 그리고 다른 부모들의 디지털 육아 경험과 인식 및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부모 교육을 제공함

으로써 가정 내 디지털 문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의 이해와 실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강연 기회가 늘어나고 학

습 자료 개발 보급도 확산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

고 자녀의 연령 및 부모의 실제적인 고민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원론적

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들의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 관

련 쟁점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스스로의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론적 개념과 관련 최신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담론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모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정현선·조병영·권은

선·김광희, 2021).

또한 이 연구의 결과들은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을 계기로 더욱 가

속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 정책의 기조 속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 교

육 및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수의 학생들을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는 수업 상황에서는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에 있어 보조 

교사의 활용 등 보다 섬세한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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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이루어지던 수업이 가정과 스크린 미디어 안으로 옮겨왔던 코로나

19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과 경험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학교 교육의 ‘제도’인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학생 개인 맞

춤형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학

습 상황의 상세한 안내’ 등을 내세우며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학교 교육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방법 자체가 이러한 이상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 연구

가 시사하는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이다. 

엔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떤 교실을 ‘회복’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새로

운 ‘교실’을 상상해야 할까? 기존 교실로의 전면 복귀가 아니라 교육을 ‘회

복’하기 위한 교실의 재구성에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상상이 필

요하고, 교실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디지털 도구 및 공간과 비디지털 

공간 및 그 안의 다양한 도구들의 사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

구로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중심을 두는 수업을 구상하는 것만이 아니

라, 디지털과 비디지털을 오가는 교실 공간을 구성해 제대로 사람을 만나 학

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에는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에 있어 학생과 부모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한 섬세

한 코칭,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통의 특성 및 장점과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면 의사소통과 스크린 미디어 매개 소통을 슬기롭게 오가

는 ‘미디어로서의 교실’이 학생들을 위해 섬세하게 구축될 필요성을 말하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3.04.27. 투고되었으며, 2023.05.18. 심사가 시작되어 2023.06.11.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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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

정현선

이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

수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 수집된 인터뷰 자료에 

대한 주제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부모들의 원격수업에 대

한 인식과 경험에 대한 다양한 코드들이 파악되었고, 이 코드들은 ‘스크린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자녀’,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부모의 책임’, 

‘스크린 미디어 기반 교수학습과 수업 문화’, ‘대면 만남과 다양한 도구 활용

을 위한 교실 공간의 필요성’, ‘미디어 의사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학습의 가

능성’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 코드들에 대한 분

석은 코로나19 상황의 원격수업이 가정 문해 환경을 조성하고 문해력 후원

자로서 역할을 하는 부모의 디지털 육아에도 변화와 혼란을 가져왔고,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 지원에는 사회, 경

제, 문화적 자원에 따른 격차가 존재했으며, 원격수업을 경험하며 부모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주제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 육아 및 스크린 미디어 기반 원격수업

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경험은 원격수업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디

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기조 속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학교 수업이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관점과 질문을 제기한다. 

핵심어  원격수업, 디지털 육아, 가정 문해 환경, 문해력 후원자, 디지털 기반 교육,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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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with Screen 
Media -Based Remot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eong Hyeonseon

Through a qualitative thematic analysis of parents’ interviews focus-

ing on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creen media-based remot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produced various 

codes grouped into five themes: “children’s constant exposure to screen 

media,’‘ “parental responsibilities for supporting remote learning,’‘ “screen 

media-based pedagogy and classroom culture,’‘ “the necessity of class-

room space for in-person interactions and the use of various tools,” and 

“the possibilities of new ways of learning through media communica-

tion.” The analysis of these themes and their related codes reveals that 

remote learning in the COVID-19 context has disrupted and changed the 

digital parenting practices that create home literacy environments and 

serve as literacy sponsors. First, parents charg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being partners in schooling, have gaps in their support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based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resources. Second, 

parents’ experiences with remote learning have led them to re-evaluate 

and re-imagine their expectations of schooling. These themes, explored 

through the lens of digital parenting and parental perceptions and expe-

riences of screen media-based remote learning, raise important perspec-

tives and questions about how schooling should be designed to support 

student learning in the current policy context of digital-based education, 

which has been accelerated through remote learning.

keywords  Remote Learning, Digital Parenting, Home Literacy Environment, Sponsors 

of Literacy, Digital-Based Education, Parents


